
<특집: 국내 산시장 전망>

“산, 악화(부생)가 양화를 구축한다”
■수급 및 가격동향

■황산 ■질산

■인산 ■염산 ■불산

국내 산제품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생산기업들의 판매경쟁이 갈수록 치열,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

있다는 지적이 많다.

현재 산제품 시장은 제품 차별화가 무의미한 실정이고, 가격이 구매결정의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

다.

다만, 가격이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운송비 및 인건비 등 물류비의 차지비중이 높아 지역별 시장분

할 등을 통한 상호 공조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제살깍기식의 치열한 판매전보다는 기업간 자율조정에 따른 판매전략적 차원에서의 그같은 시장 조

정은 일면 적극 권장할만 하겠으나, 그로 인해 담합이 유도되고 지역내 독점공급으로 인한 횡포가

자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.

황산은 제련사들의 부생 황산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데,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

출가에 비해 내수가가 높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가칭「한국황산주식회사」설립·논의까지 불러 일

으켜 문제시되고 있다.

질산은 동부·한국화약 등 신규 참여기업들의 가동률이 2 0 %선에 머물고 있어 공급과잉의 심각성을

보여주고 있다.

염산과 불산도 기업간 과당경쟁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, 파행적인 거래양상마저 빚고 있는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기초화학산업이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만 석유화학·정밀화학·소재 등 한국 화학산업이 원활히 성

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.

그러나 국내 산제품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, 주력 생산기업과 부생기업, 생산자와 수요자 그 어

느 부문도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에 실패, 오직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저가공급과

독과점 횡포가 양립하는 무질서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다.

국내 산제품 생산·수요기업들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자구책 마련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

구되어지는 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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